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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탈원전 집착…3차 에너지기본계획 참여인사도 ‘편향성’ 논란
(’18. 7. 26, 문화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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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3차 에기본 작성 참여 전문가에 원전 찬성론자 배제

□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전문가들이 3차 에기본에도 참여하여 에너지
수요예측을 축소할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3차 에기본은 2차 에기본 대비, 유사한 규모의 원전 전문가 참여중

    * (2차) 6명, (3차) 5명

ㅇ 다만, 3차 에기본은 지난해 에너지전환로드맵(’17.10) 등 중장기
로드맵 확정에 따라, 2차와 달리 별도 <원전> 분과 미구성

→ 원전 포함 에너지원 전반에 대해 <공급> 분과에서 통합 논의중

□ 한편, 8차 전력수급계획 참여 전문가 중 3차 에기본 수립 작업에
참여중인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,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 등은
해당 분야(수요전망/관리 등) 전문성을 인정받아 WG에 포함되었으며,
동 교수들은 2차 에기본 수립 시에도 참여한 바 있음

□ 아울러, 3차 에기본에 포함될 예정인 중장기(~2040년) 에너지수요
전망은 전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, 에너지경제
연구원을 중심으로 기관/부처합동 연구․검증작업을 진행중에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박재영 과 장(044-203-5120)
오성진 서기관(044-203-51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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